
문제1.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의 개념과 범위, 낭비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제시문(가)에서 낭비로 치환될 수 있는 ‘도락’의 개념과 특징으로 보아, 낭비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자
신의 활력을 소모하여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는 낭비의 순기능과 긍정적 측
면을 부각하여, 정신적 도락행위(낭비)에 의해 문학, 과학,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육체적 도락행
위에 의해 기쁨을 느끼며, 이런 낭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들어 인위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시문(나)의 경우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낭비라고 해석할 수 있
으며, 이는 육체적인 활동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 그리고, 프랭크 길브레스는 발명품을 
통해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편한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낭비를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인위적으로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
와 상충하는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다)에서 인간은 효율적으로 기억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억을 선택하고, 필요없는 기억을 일시적
으로나 영구적으로 망각하는 역설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는 본능적이고 생명보존 형태의 일부분인 낭
비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제시문 (가)의 입장과 상충한다. 반면, 제시문(다)는 쓸모없는 기억을 망각
하고, 효율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제시문(나)와 일목 유사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제시문(나)의 프랭
크 길브레스의 경우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발명품을 통해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반면, 제시문(다)
에서 인간의 필요 없는 기억을 망각하는 행위는 변칙적이고 의도치 않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2. 
제시문(나)에서 프랭크 길브레스가  여러 가지 발명품을 발견하고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
동자를 두는 등의 분업을 활성화 하여,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없애고 피로감을 줄여 효율
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이용해, 채용담당관들도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인재가 떨어지는 낭비를 줄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서류심사에서 최저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넘는 모든 인원들을 면접심사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제시문(라)의 실험결과 표를 보면, 사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실험 기준으로 최초 공개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공개시간을 두고 있으며, 실험참가자들은 최초 공개 사진의 희미한 정도가 낮
을수록, 그리고 공개 시간이 길수록 사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하지만 최초 공개시의 희미한 정도가 
높을 때, 공개 시간이 35초일 때의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과 122초일 때의 정확히 인지된 사진
의 비율의 차이가 단지 0.1%인 것으로 보아 최초 공개시의 희미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진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공개 시간의 영향을 덜 받으며,공개 시간보다 최초 공개시의 희미한 정도가 사진을 정확
히 인지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프랭크 길브레스는 서류 심사에
서 최대한의 인원을 합격시켜 놓은 다음 면접심사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시간투자를 얼만
큼 하느냐보다, 업무의 첫 단추. 즉 처음 시작을 얼마나 현명하고 뚜렷하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